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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2002년 1월, 부산 해운대서였다. 당시 그는 부산 메리

어트 호텔의 선임 스탭으로 있을 때였다. 2000년 초부터 우리나라에 와인에 대한 

붐이 세차게 일고 있었다. 이런 열띤 시류 속에서 보르도와인아카데미는 선진 와

인 강좌를 개설해 널리 와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지로부터 현지 와인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케 할 때 대부분의 오

텔리에(hôtelier)를 비롯해 일반 스탭들은 너나할 것 없이 와인의 기초 이론을 듣

고자 했다.

마침 부산 해운대에 자리한 비치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서울의 와인 아카데미가 직

접 내려와 정규 과정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흔쾌히 이 제의를 받아들여 

2002년 1월부터 보르도와인아카데미 제6기 정규 과정을 현지에서 개설한 바 있

었다. 파라다이스 호텔을 비롯해 조선 비치 호텔, 부산 롯데 호텔, 메리어트 호텔 

등의 스탭들이 참여, 모두 18명 수강생의 수료를 가졌다. 이때 이동규 팀장이 수강

생의 한 멤버로 참여했다. 이후 그는 몇몇 호텔을 전직하면서 나름대로 훌륭한 와

인 전문가로서 자질을 닦았다. 2005년 제1회 KWC를 치르고 난 후 지방 호텔의 

스탭한테도 KWC 심사위원 참여의 기회를 부여코자 했을 때 2008년 맨 먼저 이

동규 팀장이 이에 낙점되었다.

특별히 이동규 팀장을 이 코너에 초대하게 된 이유는 그가 KWC 수상 와인을 홍

보하는데 남다른 이바지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KWC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소믈리에 또는 와인 전문가들 중에서도 특히 그는 KWC를 알리는데 적극적이었

다. 그가 몸담고 있는 업장마다 이미 검증된 KWC의 와인을 고객한테 널리 권유

하면서 영업을 활성화했던 것이다. 그간 그는 제주의 해비치 호텔을 비롯해 창원

의 풀만 호텔, 부산의 노보텔 앰배서더호텔 그리고 경기 화성의 롤링힐스 호텔에 

이르기까지 KWC 수상 와인을 애써 홍보하는데 늘 앞장서 왔다. 어느 면에서는 호

텔 현장에서 Korea Wine Challenge의 신뢰도를 끌어올린데 이바지한 셈이다. 

이 팀장은 비교적 과묵한 인품을 지니고서 언제나 미소를 띠면서 진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다. 그가 거쳐 온 숱한 호텔에서 동료 스탭들한테 와인 특강을 펼치기

도 했다. 달리 자신도 부단한 학구열로 스스로를 다듬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

로 2006년 Ph.D 학위를 취득했다. 폭넓은 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이

행하고 그한테서 참된 오텔리에의 평균 이상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더 한 

층의 성취를 기대해본다.

롤링힐스 식음료 팀장

이동규 

이번호 초대석 코너에는 경기 화성에 자리한 

롤링힐스호텔의 식음료 팀장으로 있는 

이동규 팀장을 초청했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양민우

초대석


